
[bookmark: _GoBack]<광야에서 얻는 깨달음(창 28:10-22)>     찬 364장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목장교재(2021년 2월) 
(16)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본문은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얻은 깨달음을 묵상하므로 우리들도 삶의 광야를 감당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13)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Q.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Q. 이제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Q. 어려울 때 7번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15)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Q. 우리가 광야에 처하게 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Q. 죄를 지어 광야에 거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_________________________                                                                                                                Q.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요?
(17-19)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Q. 야곱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2)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해주실 것이므로) (not if, but because),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이 결심하고 바뀌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기도) 1. 환우들을 위하여 2. 어려운 교우들을 위하여 3. 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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